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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는 연간 경제 성장률의 약한 상관관계(그림 1 참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통합되어 있지 않다. 개중 가장 인구가 많고 농업 중심 경제
에서 전환을 시작한 우즈베키스탄은 탈소련 국가들의 붕괴 이후 생산량을 최초로 회복한 
국가였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구조적 개혁에 있어 ‘단계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사회적 보호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IMF Staff Uzbekistan country report, 
2013 참조). 2000년 이후로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률은 연간 8%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림 1.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

  역내 두 번째 인구 대국이자 탄화수소물 최다 보유국인 카자흐스탄은 2000년과 2007
년 사이에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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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에 띄게 꺾였다. 카자흐스탄의 평균 성장률은 2009년 이후 5% 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이어진 5년간의 내전의 피해를 입은 타지키스탄은 인구 기준
으로 세 번째이며, 2005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 나라는 2008년의 금융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외국) 송금액의 감소였다 (IMF Staff Tajikistan 
country report, 2008 참조).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개혁을 한 키르기스스탄은 과도한 국내의 혼란과 빈번한 시
민의 동요를 겪어야 했으며, 가장 불안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IMF Staff Kyrgyz 
Republic country report, 2013 참조). 키르기스스탄의 성장률은 국제 금 시세와 (외국) 
송금액에 크게 좌우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구가 적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엄청난 천연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개혁과 변화의 지표들이 뒤처지고 있다. 2008년 이래로 급변
하는 가스 가격은 투르크메니스탄 GDP 성장률의 급변을 야기했다. 현재 이 나라는 왕성
한 공공 투자와 천연가스 수출에 힘입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2. 2000년 이후 중앙아시아 수출량 추이] 

  타지키스탄을 예외로 두면, 중앙아시아는 2000년 이후로 급격한 수출량의 성장을 경험
하였다 (그래프 2 참조). 유리한 외부 환경이 수출량 증대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이다. 이
들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 천연자원(카자흐스탄의 원유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키
르기스스탄의 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구리와 금)과 그 자원의 국제시가가 수출 성장
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1990년대 이래로 중앙아시아의 역내 무역 통합은 답보 상태이다. Kurmanaliev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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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piev (2008, p.1.)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
을 관찰하였으며, 이 나라들은 소득 수준과 지리적 위치에 비해서 세계 각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무역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고 
하였다. 소위 ‘산업 내 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역내 무역의 이
점이 적다는 것이다.

[그림 3. 경제 복잡성 순위]

  역내 경제 통합의 부족은 지역 경제권이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없
도록 막고 있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
서 쓴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에서 경제의 복잡도 순위를 매겼는데, 더 정
교하고 넓은 범위의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 순위에
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3개국을 찾아볼 수 있으며, 비교를 위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지
표도 도표에 담았다. 그래프에서 보듯, 카자흐스탄은 역내의 모든 이웃 국가들 보다 상대
적으로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지만 정교하고 복잡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
다. 이와 유사하게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늘린 투르크메니스탄도 경제의 복잡도 측
면에서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복잡도 순위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1995년 이래로 순위가 눈에 띄게 올랐다. 우즈베키스탄의 순위도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소폭 상승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등의 차세대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복잡도 지표가 
모든 나라에서 73%의 확률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고,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
은 이 지표를 개선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 

1) See an article “Complexity matters” available on website of The Economist, last visited at url: 
http://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2011/10/building-blocks-economic-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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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업 용이성 순위]

  중앙아시아 각국은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일례로 사업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인프라와 제도적 요소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물류성과지표(Logistics 
performance index)가 개선되었는데, 이 지표는 통관 절차, 무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운송 용이성, 물류 서비스의 역량과 품질, 탁송품의 추적 가능
성, 계획된 예상 배송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의 정시 도착률 등을 측정한다.3) 하지만 한
국과 비교하면 중앙아시아 경제권 국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투자와 제도적 개선이 
모두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역내 무역을 확대하려면 이론적으로 이 지역의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세계 경제로 통합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의 사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report) 순위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
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사업 용이성 순위를 상당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중앙아시
아 국가들은 국경 간 무역 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
다. 이런 과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기에, 향후 발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역내 모든 국가가 정밀하고 다양한 고부가가
치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오직 이런 형태
의 경제만이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율적인 
2) See Doing Business Report for these economies at www.doingbusiness.org    
3) Methodology for calculating index is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s website, last visited December 

8, 2015 at url: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scor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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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칼럼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

을 금합니다. 본 칼럼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교통과 수송 비용을 낮추어 서로를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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